
생성형 AI 기술 동향 및 인식 변화 연구

이지현1, 변재욱2, 장항배3*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안학과1,2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3

{ 1ljhelloworld1, 2bjw03282, 3*hbchang }@cau.ac.kr

Stydy on Trends and Perception Changes
in Generative AI Technology

　Lee Ji Hyeon, Byun Jae Wook, Chang Hang Bea*

Department of Securit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요 약

오늘 날 4차산업혁명의 시작으로 ICT기술력이 고도화되었다. 그 중 AI의 기술 발전으로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며 예술
음악, 언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업의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을 위한 데
이터 수집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 윤리적으로 생성형 AI 사용의 문제점이 함께 지적되며 최근
몇 년간 유독 인간과 생성형 AI의 대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전 동향을
분석하고, 생성형 AI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생성형 AI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대립
양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로 새로운 산업 과도기를 맞이한 인간과 생성형 AI기술이 올바른 공존을 할 수 있
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 론

4차산업헉명을 시작으로 고도화로 발전된 ICT 기술력은 빠르게 우리의

일상에서퍼져나가그영향력을끼치고있다. 그 중에서도가장큰파장을

일으킨 생성형 AI 기술은 빠르게 진화해 인간만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하

게 되면서 각 종 산업과 IT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성형 AI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사회 인식도 함께 변화하는 가

운데 오래 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한 분야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최근몇 년사이 딥페이크 범죄및 생성형 AI 그림 저작권 문제등 사람들

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생성형 AI에 대한 거부감과 갈등이 고조되

고 있는 상황이다.[1] 본 논문에서는 생성형 AI기술 발전 동향과 이에 따

른인식 변화를연구하기위해생성형 AI와 밀접한 관련이있는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생성형 AI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Ⅱ. 본론

2.1 생성형 AI 기술 동향

생성형 AI란 사전학습 모형(Pre-trained Model)의 인공신경망을 활용하

여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사용자가 원

하는 요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 기술을 의미한다.

생성형 AI는 일반적인 AI와달리기존에 이미데이터셋이학습되어있는

모델을 사용해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생성형

AI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에는 이미지 데이터가 가진 노이즈를 제거

하여 높은 품질의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산모델(Diffusion

models),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가지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이미지가 가

진데이터를 학습시킨뒤새로운이미지를 만들어내는적대적생성신경망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2],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새로

운데이터를 생성할수 있는 VAE(Variational Autoencoder)가주로사용

되고 있다.[3]

1950년대부터 HMM(Hidden Markov Model), GMM(Gaussian

Mixture Model)과 같은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발달한건 2010년 딥 러닝의등장 이후였다.[4] 2014년, 적대적

신경망을 가진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시작으로 생성

형 AI의 빠른 발전이 진행되었는데,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사용한 언어모델, 2017년 페이스북에서개발한Wav2Vec2 음성

모델등다양한종류의생성형 AI 서비스가등장하기시작한다. 이후생성

형 AI는 발전을 거듭하며 2018년에는 OpenAI의 GPT-3와같은 초거대규

모 AI를 활용한 텍스트기반생성형 AI가 등장하였으며[5] 초거대규모 AI

를 기반으로 기존의 생성형 AI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이 진행되며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다.[7]

2.2 생성형 AI 인식 변화

기존에도생성형 AI 모델을활용한 서비스들은꾸준히있었지만최근와

서 생성형 AI에 대한 갈등과 문제점이 고조화 되며 기술이 발전할 수록

인간과 AI의 대립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왜 최근 몇 년

간 생성형 AI에 대한 반발감이 급증하였는지 조사하기 위해생성형 AI와

밀접한연관이있는 종사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하여 인식변화

를 연구하였다.



그림1. GAN의 데이터 학습 과정[6]

첫번째 질문으로는 생성형 AI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최근 1년(61%)', '5년 사이(36%)', '10년 사이(1%)', '전혀 몰랐다. (2%)'

의 응답결과로 응답자 전체 97%가 최근5년 내외 사이에 생성형 AI를 처

음 알았다고 답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생성형 AI

에 대한 생각’을조사하였다. 응답결과로 '매우 부정적이다. (39%)', '부정

적이다. (48%)', 긍정적이다. (12%)', '매우 긍정적이다. (1%)'로 전체 응

답자 중 87%가 생성형 AI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AI 기술 자체가 아예 쓸모가 없다.”, "창

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을 침해한다.", "딥페이크 등 범죄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생겨난다."가 가장 큰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그림2. 생성형 AI 인식 설문조사 결과

2010년 초반만 해도 생성형 AI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였으나[8] 최근 생성형 AI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87%로

긍정적인 인식 보다 몇 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SNS)에서 생성형 AI에 대한언급량을빅데이터분석을한결과, 2017

년까지 한 해동안 생성형 AI 그림에 대한 언급은 1만건 미만이었으나,

2018년부터 약 3만 8천건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 공개된

OPENAI가 만든 CHAP-GPT의 영향으로보이며이를통해전세계적

으로생성형 AI에 대한인지도가높아지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 이후

에 서서히 언급이 줄어들다가 2021년에는 2만 8천건에서 2022년에는

20만건 이상으로, 1년 사이 생성형 AI에 대한 언급량이 약 8배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8]

Ⅲ. 결론

과거에는 AI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AI는 그저 인간의 보조도

구역할로 사용되어왔으나오늘날 4차산업혁명을맞이하면서생성형 AI

는 커다란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생성형 AI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며 기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

사결과에따르면, 최근 5년 내외에생성형 AI를 처음 접한응답자가 97%

에 달하며, 이들 중 87%가 생성형 AI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었다. 특히 2020년 GPT-3의 등장 이후 전세계 적으로 생성형AI에 대한

인지도가높아지고, 빅데이터분석 결과 2021년 ~ 2022년 사이 생성형 AI

에 대한 언급량이 8배 증가한 것이 기술의 발전이 생성형AI에 대한 사회

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결과로 생성형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것과 연관성을 볼

수 있었다. AI 기술의 발전을 지속하면서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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